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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나의 목자“ – 시편 23,1 

 

지칠때 잠들 수 있고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마리아 빌리브로다 

수녀는 6월 4일 토요일에 이 선물을 받았다.  

안나 호프마이스터라는 세속명을 지녔던, 마리아 빌리브로다 수녀는 세 명의 자매와 두 명의 형제와 

함께 웨스트팔렌 벤텔러의 종교적 가정에서 성장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은 내내 전원 지역에서의 

살아가면서 커져갔으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색채의 꽃다발과 난초를 즐겼다.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8년을 마치고나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다. 또한 

어머니를 돌보고 보살핌으로써 자신의 교사를 돕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가정 관리를 공부하기 

위해 알렌에서 견습생으로서 농장에서 지냈다.  

1955년, 안나는 고향의 한 젊은 여성을 따라 코스펠드의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마리아 

빌리브로다 수녀는 1962년에 종신서원을 한 다음 다양한 곳에서 요리사로 봉사했는데 훼히타, 

코스펠드, 반거루거, 말, 마지막으로 한도르프의 빈첸츠베르크와 같은 큰 주방에서 일했다. 

2014년에 한도르프 공동체가 폐쇄되자 코스펠드 본원으로 이주해 왔다. 은퇴 후 거주지였던 

이곳에서, 수녀를 한 사람으로서, 또 요리 교사로서 감사히 여기게 되고 공동의 기억을 나누기를 

몹시 좋아하던 이전 견습 요리사들의 방문을 자주 받곤 했다. 

마리아 빌리브로다 수녀는 FC 바이에른 뮨헨 축구팀의 팬이었다. 금경축에는 칼 하인츠 루메니게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마리아 빌리브로다 수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필요한 일을 큰 사랑과 배려로써 행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은 피했다. 유머감각을 지닌 종교적 여인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애정이 넘쳤다. 공동체 안에서 머물며 축하하고 웃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한도르프에 

있을 때는 성모님이 고통받는 이의 위로자로서 공경받는 성모 성지 텔그테로 자주 순례를 가곤했다. 

각 그리스도인, 특히 축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요 계명은 이렇게 지시한다. “마음과 영혼과 힘과 

정신을 다해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수십년간의 

주방 봉사에서 빌리브로다 수녀는 이러한 일치를 가시적으로 만들었다. 수녀는 “사랑은 위장을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수녀가 착한 목자에 관한 시편을 그토록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시편 23)  

2016년, 수녀의 대퇴골 경부가 파열되고 팔이 부러졌다. 그리하여 살루스로 옮겨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으며 간호사와 가족과 동료 수녀들의 도움과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1주일 전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성령강림대축일 전 토요일, 마리아 빌리브로다 수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수녀의 목자이셨던 주님께서는 수녀에게 아무런 아쉬움도 겪지 않게 하시리라.  


